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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까기인형

호프만

어느 크리스마스 날, 마리라는 소녀는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엔 호두까기인형이 있었어요.
호두까기인형은 호두를 입안에 넣고 깨는 기술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오빠인 프란츠가 심술을 부렸어요. 호두까기 인형을 고장 내켰어요.
"이를 어찌! 어쩜 좋아!"
마리는 망가진 호두까기 인형을 만지며 울었어요.
그날 밤, 마리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 속에서 생쥐들이 쳐들어오지 뭐예요. 하지만,
"기다려라, 이 생쥐들아!" 하며 칼을 뽑아 들고 달려온 건 바로 호두까기인형이었어요.
호두까기인형은 생쥐들과 싸웠어요.
"우리도 힘을 합쳐 호두까기인형을 돕자!" 
이번에는 병정 인형들이 나타나 생쥐들을 공격했어요.
마침내 생쥐 여왕이 죽자, 주위가 환해지지 뭐예요.
그리고 호두까기인형은 금발 머리 인형과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호두까기인형이 마리에게 말했어요.
"우리들은 본래 왕자와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생쥐들을 죽이자,
생쥐 여왕이 우리들에게 마술을 부렸어요. 우리들을 인형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야 마리 아가씨의 도움으로 본래의 왕자와 공주로 변하게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마리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마리 아가씨를 과자의 나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탕과 초콜릿과 크림으로 만들어져 있는 성으로 가시지요."
"어머, 좋아라!"
그런데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 마리야! 빨리 일어나거라!"
엄마 때문에 마리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책상 위에 호두까기인형과 금발 머리 인형이 보였어요. 
마리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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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나오는� 검정소

중국 민화집

어떤 집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약삭빠르고 교활한 게으름뱅이고,
아우는 울곧고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집에는 점정소 한 마리가 있는데,
아우가 소를 잘 거두어 주었으므로 소도 아우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밭을 갈 때면 달리듯이 생기를 끌어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형제는 한꺼번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형과 아우는 울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윽고 삼칠일에 탈상도 마쳤습니다.
바로 그 탈상 날 밤의 일입니다. 아우가 자고 있는데 검정소가 문을
열고 들어와 엉뚱한 말을 헸습니다.
"분가해서 재산을 나눌 때, 소만 가진다면 아무 일이 없다."
아우는 소가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뜨자 주위가 캄캄해서
꿈을 꾸었음을 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밭으로 나가려는데 형이 왔습니다. 형은 무슨 일이 있든 
분가를 해야 한다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우가 하는 수 없이 승낙하자 
형은 그날 안으로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금은보화는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고, 가게의 물건들은 아버지가
내게 남겨 준 것이다. 그리므로 이것들은 다 내 것이다. 집과 받은 약간
나눠주마. 연장도 갖고 싶으면 몇 개 가져가도록 헤라."
그때 아우는 검정소가 한 말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만 주시면 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형은 소가 있어도 쓸데가 없었으므로 아우에게 소만 주고, 그 나머지는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친척들은 그 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렇게 말하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뒤돌아 서서 살그머니 "형은 교활하고, 동생은 너무 욕심이 없어."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형은 재산을 모두 혼자 차지하고 나자 매일 같이 술 마시고 노름을 하며
빈둥빈둥 지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안 되어 집 안이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우는 매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을 했으므로
쌀가마가 곳간에 넘칠 정도로 잔뜩 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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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밤, 아우는 또 검정소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소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소가 죽더라도 울지 말아라. 뼈를 땅에 묻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튿날 아침, 형이 화를 내며 아우를 찾아왔습니다.
"검정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니 너 혼자의 것이 아니다.
팔아서 돈을 나눠 갖도록 하자.“
아우는 형의 기세에 눌려 그러자고 했습니다. 형은 곧 외양간으로 달려가
소를 끌어내려고 했으나 아무리 잡아당겨도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형을 뿔로 받아 쓰러뜨렸습니다. 화가 난 형은 소를 죽여서 
가죽은 팔고, 고기는 먹고, 뼈를 거름통에 버렸습니다.
아우는 울면서 그 뼈를 모아 마당 한가운데 묻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쇠뼈를 묻은 자리에서 대추나무 한 그루가 싹텄습니다.
아우는 대추나무를 보자 죽은 검정소가 생각나서 매일같이 물과 거름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추나무는 나날이 자라서 마침내 쳐다봐야 할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윽고 가을이 되자 듯이 열매가 달렸습니다. 더구나 그 열매는 크기가
계란만 하고 잘 익어서 매우 달고 맛이 있었습니다. 아우는 대추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시장에 팔러 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팔렸습니다.
"대추나무는 우리의 마당 한가운데 난 것이므로 너만 혼자 돈을 번다는 건
말이 안된다. 내년에는 내가 벌겠다." 
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우는 하는 수 없이 이번에도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대추나무가 자랄 봄이 돌아왔는데도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추가 열리면 돈을 받고 팔 궁리만 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대추가 열렸으나 알이 작고 얼마 되지 않는 데다 모두 벌레
먹은 것뿐이었습니다.
형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대추나무를 도끼로 찍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또 아우의 꿈에 검정소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대추나무를 잘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낫자루를 만들어 팔면 된다." 
아우는 검정소의 말대로 대추나무를 반반 잘라, 그것으로 여러 개의
낫자루를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다시 여름에 접어들자 보리의 대풍작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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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낫이 시장에 깔렸지만 날만 있고 자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가 자루를 지고 장에 가자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형은 샘이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추나무는 우리 두 집의 것이다. 한데 네 몫은 벌써 다 사용했으므로
나머지는 내 것이다."
아우는 형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형은 목수를 데려다가 낫자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둘 무렵에 낫자루를 짊어지고 온 마을로
팔러 다녔지만 한 자루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여름에도 팔러 다녔으나 역시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형은 울화가 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낫자루를 전부 아궁이에
집에 넣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불이 점점 커져서 순식간에 집을 태우고
집주인인 형까지 타죽게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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